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빛 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등장하는 가장 

아름다운 상징 중 하나입니다. 예수님이 

지상에서 태어나셨을 때,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

빛을 가져오셨습니다.

선지자들은 빛이 구주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될 

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.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년 

전에 레이맨인 사무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.

“하늘에 큰 빛이 있어,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

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

것임이라. …

또 보라,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, 너희가 결코 본 

삽
화

: 
발

레
리

아
 도

캄
포

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.”(힐라맨서 14:3, 5)

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

경배를 드렸습니다. 박사들은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

바쳤는데,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.

저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심을 

간증합니다. 우리는 구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

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

그분을 사랑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야말로 

성탄절의 영이며, 일상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

정신입니다. 

2011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발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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